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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인지메이커 XNIE

8단계: 응용하기와 기록물 남기기

제주NIE학회

공동 기획

응용하기 단계에서는 체인지메이커 과정에서 나타난 아

이들의 재능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을 진

행해야 한다. 아이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다

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깊이

있는 학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. 이러한

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디퍼러닝이다.

디퍼러닝은 N명의 청소년은 N개의 잠재력을 가지고

있다고 생각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한 분야를 더 깊이 있

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환경의 통칭이다. 디퍼러닝

의 핵심 요소 중에 또래 간의 배움을 장려해 누구나 배우

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과 학생들이 배우

고 성취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있다. 이 두 개의 요소

로 이번 회차 내용을 풀어가고자 한다.

#또래 간의 배움을 장려하는 누구나 학교

문제해결과정에서 드러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

능력들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깊이 있는 배

움이 이뤄진다. 누구나 학교는 또래 간의 배움을 통해 한

층 더 깊이 있게 배움이 이뤄지게 하는 방법이다. 가르치

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배우고 배우는

아이들은 또래에 시선으로 해석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

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. 이때 아이들이 가르치

는 주제는 사소한 것이 없게 해야 한다. 즉, 아이들이 선

택한 주제 모두가 교육이 될 수 있고, 그것을 통해 자부

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. 가르치는 대상은 학교

에서 또래 학생과 선생님으로 시작해 학교밖에 성인들을

대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.

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학

생이라면 또래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카메라 100% 활용

하기 강좌를 진행한 후 좀 더 보강해 동네 어르신들 스마

트폰 촬영 교육을 재능 기부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. 아

이들은 달라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교육방법을 찾게 될

것이고 그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스마트폰 카메라 촬

영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. 가르치면서 자신이 배우는

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.

1. 누구나 학교 수업계획서를 작성한다.

(흥미를 가지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

한다. 사소한 것은 없다. 모두가 교육이 될 수 있음을 강

조한다. )

2. 서로의 수업계획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다.

3. 실제 수업을 준비한다.

4. 수업을 진행하고 소감을 듣는다.

5. 확장하기를 통해 대상을 변경해 진행해 본다.

#체인지메이커 활동 기록물 만들기

학생들이 성취한 것들을 축하하고 그 배움의 과정을

의미 있게 청중에게 전달하는 디퍼러닝의 핵심요소를 체

인지메이커 활동의 기록물 만들기로 구현할 수 있다. 체

인지메이커 활동 기록물은 아이들이 활동한 과정을 보여

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. 아이들이 무엇을 해냈는지보

다는 어떻게 해냈는지에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

하여 배움에는 성공여부 보다 과정에 의미가 있음을 알

게 해야 한다. 체인지메이커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

기록하고 단순히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결과를 보는 것

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

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.

(체인지메이커수업 역할 나누기를 진행할 때 미리 촬영

기사를 정해서 아이들이 활동을 스스로 기록하게 한다.)

1. 사진이나 영상 기록물 자료 확인하기

2. 추가 인터뷰 촬영하기(체인지메이커 활동에 참여했

던 학생들의 성찰이 들어간 내용으로 구성)

3. 스토리 구상하고 편집계획서 작성하기

4.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(비바비디오, 키네마스터

등)을 활용해 편집하기

5. 유튜브에 자료 올리고 공유하기

체인지메이커 교육이 NIE와 융합돼 좋은 수업 활동들

을 만들어 냈듯이 다른 배움에도 융합돼 좋은 시너지를

낼 수 있다. 교과목은 물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도 융

합돼 아이들이 실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배움으로 탄

생하는 것이다.

실제 예로 문화 예술 교육과 융합돼 문제를 해결한 사

례들도 다수 존재한다. 이러한 교육 환경을 구성한다면

아이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

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. 현실 세계와 배움을 연결하는

체인지메이커 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배움의 주체가

되도록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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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로 가르치며 함께 크는 아이들… 배움의 깊이 더한다


